
일본 면방적의 침장구 소재 전략  

– 특징있는 소재 개발에 열중 

일본의 섬유시장은 여전히 가격경쟁이 심하다. 원료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메이커나 중간유통은 가격이 오른만큼을 올려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

다. 값을 올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가격경쟁에 말려 들지 않는 상품

을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다. 가치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특징이나, 고급감, 정

성, 오리지낼리티(originality ; 독창성) 등이 있는 것은 대부분 대량생산이 어

렵고, 대량생산이 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상품에 한정되어 있다. 일

본 면방적 기업들은 기업 풍토를 살린 특징있는 소재를 개발하는데 열중하

고 있다. 

 ‘◎ 다이와보노이(Daiwabo Neu)’- 피부에 부드러운 소재 계속 개발 

‘다이와보노이’가 꿀벌의 로열 젤리(royal jelly)와 프로폴리스(propolis), 밀랍

(蜜蠟)으로 후가공한 소재를 침장구업계(寢裝具業界)에 소개하고 있다. 로열 

젤리의 보습성, 프로폴리스의 항균효과, 밀랍의 윤기가 기대해도 좋을만한 

천연기능가공(天然機能加工)이다. 원료의 배경을 명확히 하여 고급오리털 이

불잇이나 양모의 이불잇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다른 기능도 표현해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피부의 부드러움,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소재이다. 

벌써부터 원료의 배경을 명확히 하여 판매하고 있는 ‘밀크 크라운(milk 

crown)’은 계속 용도를 넓혀나가고 있다. ‘밀크 프로틴(milk protein)’을 혼합한 



레이온과 면의 혼방사로 짠 생지로 내의, 셔츠, 보텀(bottom), 오리털 이불, 

타월 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리털 이불잇은 2007년 추동절에 경량(輕量) 소재를 모두 집합시킬 것이

다. 밀크 크라운과는 폴리에스터를 교직한 생지와, 중공 폴리에스터 필라멘

트를 교직한 두 타입의 생지를 출시하였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면혼(混)으로

도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토픽은 350수 합사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의 초세번수사(超細

番手絲)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동사는 세번수 고밀도직물의 선구자적 존재

였는데, 최근에는 기능 가공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세번수실로 만든 신소재

는 자사의 마이즈루(舞鶴) 공장에서 개발하였으며, 일본내의 방적기술력, 소

재개발력을 어필(appeal)하면서 판매하고 있다. 

 ◎ 시키보(Shikibo) - 일본내와 중국의 기능 분담 

시키보는 일본과 중국 자회사의 기능을 명확히 분담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 공장에서는 주로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협동할 상대방의 

‘오리지낼리티’를 확립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시키시

마 복방직품(上海 敷島 福紡職品)’을 통하여, 가급적 제품화하여 일본의 거래

선에게 공급해준다. 2007년 추동절용으로, 도비(dobby)로 변화조직 ‘사라사(更

紗 : 여러 색으로 사람, 짐승, 꽃 등 무늬를 날염한 피륙)’를 새로운 소재로 

발표하였다. 또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으로 만든 소재도 판매하고 있다. 

오리털 이불잇에서는 신합섬과 교직한 ‘패미노스사텐’을 발표하였다. 초장면

(超長綿)으로 뽑은 경사에 도레이(Toray)의 ‘하이실키 폴리에스터사’를 위사로 

제직한 소재이며, 경량감(輕量感)과 야들야들한 실루엣(silhouette)이 특징이다. 



또한 오리털 이불잇으로서 ‘소프티파알’을 닛센(日纖) 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실단계와 텍스타일 단계에서 두 번 실켓 가공을 한 소재로 뛰어난 광

택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공에서는 청량감(淸凉感) 소재인 ‘트레하쿨(Trehacool)’이 춘하절용으로 

호조를 보였다. 커버링(covering) 외에는 피부를 덮는 속이불 등에 사용되었다. 

2007년에 판매하기 시작한 ‘플루텍트(Flutect)’는 조류 인플루엔자(influenza) 

등의 항 바이러스(virus) 효과가 있다. 타월분야 등에도 판매할 것이다. 

 ◎ 구라보(Kurabo) - 쾌적 수면 소재 개발 

구라보의 리빙 제품과(living 製品課)는 소비자의 관심이 큰 미용과 건강을 

키워드로 하여 쾌적한 수면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는 테마로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기능 상품을 소개하였으나, 소비자가 곧바로 

개발된 기능을 직접 느낄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쾌적한 기분을 실지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구라보는 ‘이지케어’성을 만들어내는 쾌적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여

성을 타겟으로 한 과제로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세탁이 가능한 가

벼운 침구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히 세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지케어성을 개발하여 ‘메인터넌스(maintenance) 문제를 고려한 것이 이 제

품의 특징이다. 

침장구품은 원래 여름용 침구를 빼고는 집에서 세탁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오래 사용한 침구를 세탁하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알 수 있다. 그 

더러운 것들을 간단히 세탁할 수 있으면, 청결하고 ‘덮고자도 기분이 좋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구매 동기가 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와 같이 구라보가 개발한 소재 브랜드에 대하여 안전, 안심을 보증하여 

그 특징을 살림으로써 비즈니스를 추진한다. 단순히 소재로 팔지 않고 어떻

게 제품화하느냐를 테마로 하여 판매하려 하며, 판로 개척도 과제가 되고 있

다. 기존 루트 이외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 방적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 닛신보(Nisshinbo) - 쾌면가공으로 잠 푹자니 건강 좋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상재(商材)를 개발하여 판매를 확대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판매중인 은(銀) 나노텍(nano-tech) ‘Ag 푸레쉬(Fresh)’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홈 패션 분야에서는 타월, 커버링(covering), 오리털 이불잇 등으로 가공하

여 판매하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의 나노(nano)와 내세탁성이 뛰어나고, 은

(銀)이 갖고 있는 고귀함과,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잘 받아들여

졌다.”고, 동사에서는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07년에도 건강 노선에 주력하고 있다. ‘Ag푸레쉬’의 용도를 넓히고자 노

력할 것이며, 건강에 유익한 쾌면가공 ‘잠자는 써플리’를 출시하고 있다. 이

미 2007년 춘하절부터 파자마로 판매를 시작하였다. 침구는 2007년 추동 상

품부터 판매된다. 각종 커버, 요잇, 베개 커버 외에도 오리털 이불잇 등으로 

가공한다. 

‘잠자는 써플리’는 잠의 리듬을 불러들여 잠이 잘 들도록 하는 쾌면가공으

로, 잠들기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회목(檜木) 등의 침엽수목에

서 추출한 무취(無臭)의 삼림 릴랙스(森林 relax) 성분 ‘세드롤(cedrol : 

cedar(杉)에서 추출한 수면효과 화합물)’을 사용하였다. ‘세드롤’은 대학 등의 



임상실험에서 뇌파를 릴랙스 상태로 만들어, 심박수(心搏數)를 떨어뜨리는 효

과가 확인되고 있다.  

 ◎ 유니티카 텍스타일 - 두가지 소재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생지 개발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리오셀과 ‘람코’의 두 개 오리지널 소재를 기본으로 

하여 실을 세번수화하거나, 서로 다른 소재와의 교직 등으로 표정(表情)이 새

로운 텍스타일을 개발함으로써 버라이어티(variety)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선의 차별화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람코는 인도산의 하이브리드(hybrid) 초장면(超長綿)이다. 세번수사를 개발

하는데 주요 소재로 되어 있으며, 2006년에는 업계에서 실의 굵기가 가장 가

는 것으로 보고 있는 440수 합사 정방교연사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소개하고 있다. 고급 오리털 이불용 소재는 200수 합사나 100수 단

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람코 100%로 세번수사를 방적할 수도 있지만, 오

리털 이불의 가벼운 맛이나 소프트함을 잘 살리기 위하여 폴리에스터와의 

교직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리오셀도 세번수사화함과 동시에 소재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소재와의 교

직을 추진하였다. 리오셀을 취급하기 시작하지 8년이 되었다. 60수사가 중심

이었는데, 지금은 100수사, 240수사 등으로 세번수화와 버라이어티화를 추진

하였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커진 지금, 제조공정에서 환경에 해롭지 않은 천

연소재라는 것도 특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람코, 리오셀은 오리털 이불용뿐만 아니라 고급 커버링 소재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도매상의 브랜드로 채용되어 1만~3만엔에 판매되고 

있다.♣ 


